
하루를 잘 시작하는 법 

 

어떻게 하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, 

그 날의 매일성경 본문을 듣거나 읽습니다. 두 달에 한 번 앱스토어에 가서 매일성경을 

구입(세금포함 $2.49)하면 그 날의 성경본문과 짧은 해설을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새

벽기도에 참석하여 목사님들의 잘 준비된 설교를 듣습니다. 그 날의 기도제목과 저의 걱

정거리 목록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응답과 아이디어를 노트에 기록합

니다. 그리고 사무실로 와서 적어놓은 메모로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합니다.  

 

위의 일상은 잘 해야 한 주에 서너번입니다.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. 하루를 잘 시작

하려면 실은 하루를 잘 마감해야 합니다. 밤이 관건이지요. 새벽기도 참석 유무를 떠나 하

루마감을 잘 하지 못하면 다음 날이 무척 힘듭니다. 헤브론 교회에 부임하기 전 어떤 분

이 물으시더군요. "목사님은 새벽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매일 참석하시나요?" 눈치를 

보니 새벽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고, 담임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

는 듯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제 사역으로 이해합니다.  

 

병적이지는 않지만 초조와 긴장 속에서 임시제직회를 준비하였습니다. 좋은 결과가 있었

고, 이제 공동의회를 준비하게 됩니다. 어떤 분이 장문의 문자를 통해 헤브론 성도들의 선

거 참여가 권위적이라며 아쉬워합니다. 진지함은 환영이지만 권위적인 것은 피차 부담입

니다. 왜냐하면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거든요. 교회 직원이 꼭 필요하기는 하나 매

년 직원선거를 하는 것은 꽤 힘든 과정입니다. 금번 직원선거를 통해 헤브론 교회가 잘 

배우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. 성장하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. 잘 주무세요, Good Night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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